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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s of econometric analysis and seeks a statistical applicability to current

economic phenomena.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economic analysis has progressed continuously, analyzing

and predicting a broad variety of economic phenomena. In the center of this progress lies the remarkable

contribution of econometrics and mathematical statistics. New economic research environment has been

recently created via developments of IT and the spread of internet and SNSs. Economic phenomena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icated along with more volatile and sophisticated economic analysis. In that

context, it can be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move beyond current economic paradigms and adapt

new approaches such as complex theory and econophysics, all of which posits as a challenge for econometrics

an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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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 어느 영역 하나 변화 없는 곳이 없겠지만,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데가 있다. 하루

가다르게새로운상품이, 새로운시장이출현하고새롭게정의되는경제활동이늘어나고있다. 그변화
양상은 전방위적이면서도 역동적이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경제활동의영역으로들어오고더불어시장과경제생태계를빠르게바꿔놓고있는것이다.

그러한 경제현상의 복잡다기화 못지않게 그 구조와 변동질서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학문적 성과도 눈부
시다. 기간을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전통적인 경제학의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분석대상이 확대되고 분

석기법도 정치화되어왔다. 그 발전적 진화의 저변에는 경제학이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비롯하는 경제변
동의 경험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적 속성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런 속성에 부합하
는실증연구는통계적추론(statistical inference)에기반하여경제현상을분석하고그결과에대해확률
적가치판단을제시하는통계학의뒷받침이있어가능했고, 이는곧계량경제학의발전으로이어졌다.

20세기 중반 이후 반세기 넘게 실증적 경제분석을 주도해온 계량경제학의 위상은 지금도 별 변함이 없

다. 새로운 변인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더해지는 오늘날의 경제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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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실한분석과해석, 예측작업을수행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그학문적환경이나미래가낙관적이라
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존의 방법론으로서는 설명이 잘 안되는 새로운 경제변동이 관찰되고 새로운 질
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경제활동의 증대, 거품과 금융위기

의주기성, 정규분포를따르지않는경제변동구조등그사례는다양하고일상적이다. 한편에서는대규
모 미시자료가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가운데 자료의 저장과 처리 및 연산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고속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한 경제변동과 연구환경으로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의
분석체계는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고 그 폭도 크게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분석체계를

향해던지고있는메시지는분명도전적인데가있다.

이 리뷰논문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경제분석체계의 발전적 진화
과정을 계량경제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경제환경에 대해 통계학적 응용성(applicability)을 모

색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담을 내용이나 그것의 전개에서 개별적인 분야의 자세한 내역이나 성
과보다는 전체적 흐름과 그 흐름 속에 녹아있는 변화의 의미를 살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3장에서는 방법론의 발전과 진화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4장에서는 새로운 경제환경 하

에서경제학이직면하고있는중심과제와그과제를해결하기위한통계학적응용성을살펴보고, 마지막

으로맺음말로결론에갈음한다.

2. 논의의 배경: 경제분석의 실증성(實證性)과 통계적 추론의 만남

A. Smith의 『국부론 (1776)』출간을근대경제학의시작으로보면, 우리가오늘날일반적으로이해하는

경제학의 역사는 250년 남짓 되는 셈이다.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은 물론이고 법학 종교학 등 여
타 주류 사회과학에 비해서도 그 역사는 특별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경제학의
학문적 영역 또는 그것의 영향력은 어느 사회과학보다 포괄적이고 지배적이다. 19세기 중반 한때 ‘우울

한과학(dismal science)’으로불리기도했던경제학이 20세기중반들어복잡다기한경제현상을수리모

형화와 통계학적 추론에 의거 명료하게 실증하는 방법을 체계화함으로써 실증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

을 분명히 들어내는 한편 그 위상 또한 확고히 한다. 불과 반세기가 좀 더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제학

의괄목할만한성과와발전은여타사회과학의선망의대상이되기에충분하였다 (Lazear, 2000).

그러한 경제학의 엄청난 발전의 동력은 어디에서 비롯하였는가? 경제학이 인접 학문과 사회 전반에 걸

쳐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심역할은 누가 하였는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일차적으로 경제현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현실 경제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
하고해결방안을제시해온경제학의학문적속성에서찾을수있다.

인류사회가 근대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문명화(civilization)에 필수적인 물적 토대로서 경제력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런 사회변동을 견인하는 기제(mechanism)로서 경제체제 또는 경제질서에 대

한 지적 탐구는 왕성해진다. 경제학이 본격적인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그런 경제사회
의변동구조와질서를규명하려는지적탐구, 또는그러한탐구에대한사회적수요가자리해왔다. 굳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사회적 질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라는 경제학의 사전적(辭典的) 정의

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경제학의 그러한 학문적 배경과 속성을 쉽게 직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의확대(성장)는경제활동의다양화와중층화, 경제변인(변수)의복잡화와밀접한관계가있다.

서로 맞물리고 서로를 견인하는 구조여서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그과정에서불확실성은커지고, 변동구조가바뀌면서새로운질서, 새로운시스템이만들어진다

는 것이다.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경제문제도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양상은 오늘날 각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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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서보편적으로관찰되고있다.

학문의 대상이 복잡다기해지면 분석체계 또한 정교해지며 발전한다. 경제학도 예외가 아니다. 복잡다

기해지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진화를 거듭
해왔다. 분석영역(fields)이 추가되거나 세분화되고, 각 영역에서 다양한 분석모형과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그러한 흐름은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빨라지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된다. 자세한 내

용은이논문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어서더이상언급하지않는다. 다만여기서는경제학의학문적성

격과방법론을중심으로그러한발전과진화배경에대해서간략히서술한다.

먼저 경제학의 성격(속성)에 대해서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약조건으로 수용하고, 그 조건하에서 제한된 수단을 효율적으
로 활용하는 선택(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복잡한 경제현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구명하고, 문제의 해결 방

안을 찾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세속적(secular)이면서 실증적(positive)이다. 그렇다고 해
서 규범적인(normative) 속성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경제분석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경제

상태(what ought to be)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 판단을 추구한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를 비롯해

서 사회과학자들은 연구결과에 대해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학
을 연구하는 목적이 첫째, 어떤 경제현상을 규명하여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적극적으로 경제적 모순을 제거하자는 실천적 동기에 있다면, 당연히 그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가
치판단을해야하는것이다. 물론그러한가치판단은충실한실증결과에입각해야하는것이며, 그런점
에서경제학은실증적이면서강한실천적속성을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한 속성의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의 주된 과제는 경제현상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적실한 분석
이었다.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화 되면서 인간의 눈으로 관찰되거나 인식되지 못하는 영역은 커진다. 복

잡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는 분리될 수 없는 경제현상의 일반적 양상이다. 당연히 그러한 현상에 대한 실
증을 토대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실효적 분석이 요구되었고, 경제

학은그런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함으로써발전의동력을얻게된다.

경제학에서는 경제현상의 복잡성을 수리모형화를 통해 해결해왔다. 복잡다기한 경제변동질서와 상호관
련성을 수리적 논증과 함수관계를 통해 단순 명료화함으로써 분석체계를 확장하고 일반화한 것이다. 이

점에서 20세기 경제분석체계의 발전과정에서 수리적 전개와 모형화가 기여한 부분, 그리고 그 효용성은
지대한것이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확률과 통계적 추론을 통해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그것의 의미 부여와 가치판
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불확실한 변동구조의 경제현상에 대해 추정과 가설검정이란 통계적 논
리체계에 의거 그것을 객관화하고 판단기준을 부여한 것은 얼마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가? 이후 통계

적 추론은 수리모형화와 더불어 경제학은 물론이고 실증성이 요구되는 여타 사회과학의 발전에 큰 발판
이 되어왔다. 그것은 사회과학 분석체계의 역사에서 패러다임의 변화이자 혁명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
다. 아무튼 지난 반세기가 좀 더 되는 기간에 경제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되는 추동력은 그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하나의 일체화된 객관적 분석체계로 실증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한다. 계

량경제학의탄생과발전이바로그것이다.

1930년대 초반 경제학의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린 계량경제학은 경제현상, 수리모형화, 통계적 추론이라

는 3요소가 참으로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또 그것은 복잡다기하고 불확실한 경제현상의 이해
에 필수적인 실증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한 결과였다. 이로써 경제분석의 실

증성과 통계적 추론이 만나 계량경제학이 탄생하고 이후 제반 경제현상의 실증분석을 주도하면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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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체계의 발전적 진화를 이끄는 큰 흐름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학이 여러 인접학문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통계학적 방법론을 경제

분석에효과적으로또적극적으로적용한계량경제학의선구적노력에힘입은것이다.

3. 논의의 배경: 경제분석의 실증성(實證性)과 통계적 추론의 만남

3.1. 개관

지난 반세기, 조금 더 올려 잡아 60여년 동안에 이루어진 경제분석체계의 발전과 진화과정을 통계학적

응용성과관련하여개관한다.

이기간중경제학의변화가운데일차적으로언급되어야할사항은분석영역의확대다. 이는경제학자

체의 분석 스펙트럼이 크게 확대됨과 동시에 과거 경제학과는 독립적으로 분류되어온 여러 인접학문의

연구대상을 자신의 분석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영역이 크게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변화는
70년대 들어 현저하다. 가정가족경제학, 보건의료경제학, 생태환경경제학, 문화예술경제학, 범죄, 스포

츠경제학 등 그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조금 과장해서 분석대상 뒤에 경제학을 붙이면 다 경제학의 부

속영역(subdiscipline)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복잡다기한 여러 사회현상을 간결한 구조로 모
형화한 뒤 거기에다 경제학적 해석을 추가하여 다양한 인간의 의사결정(선택)과 자원배분 문제를 자신

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왕성한 에너지를 제국주의의 정복욕에 빗대어 Stigler (1984)는 경제학을

‘Imperial Science’라불렀다. 그러한변화는경제분석체계의범용적확장성을의미하는것이고, 당연히

통계학적적용또는응용성과도깊은관련이있다.

한편 경제학의 방법론이 다양화, 정치화되는 과정은 더욱 인상적이다. 경제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기능적으로 복잡다기화 되면서 국가 및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간편하게 혹은 직관적으로 설명
하기 위한 수리적 모형화는 필연적인 흐름이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경제분석의 수학적 접근
이 보편화되면서 오늘날 많은 경제논문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구축된 분석모형의 유용성은 규범적 분석을 넘어 실제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력
을 가질 때 확보되는 것이다. 즉 실증적 속성이 강한 경제학의 생명력은 실증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되

고정치화되어야인정받게된다는의미다. 그것을가능하게한것은바로통계적추정과검정이었다.

통계학이 독자적으로 또는 계량경제학의 중심축으로서 경제분석에 본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초반 무렵이다 (Stigler, 2002). 19세기 후반 Galton에 의해 생물학의 유전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귀모형이 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분석틀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
다. 이 무렵 생물통계학(biostatistics)이 시작되고, 이후 초기 통계학은 생물통계학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회귀모형이 경제분석의 차원을 넘어 어떤 학문 영역에서든 실증분석
에 이용되는 압도적인 역할을 상기해보라! 그런 회귀모형에서 출발한 계량경제학은 1950년대 이후 비

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통계학의 추정 및 검증 이론을 경제분석에 선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제변수 간
인과관계와변동구조의구명에요구되는실증분석을효과적으로수행해왔다.

경제학 또는 경제분석의 역사에서 통계학의 기여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양적으로

비대해지고 질적으로 복잡다기화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예

측하는 작업에는 통계적 추론이 필수불가결이다. 그런 접근이 오늘날에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어느 영

역보다 통계학의 방법론을 일찍 자신들의 학문영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초기 계량경제학자들의 공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현대 경제학이 이론적으로 강건해지고 실증적으로 풍부해지면서 대표적

인 사회과학 분석체계로 발전한 배경에는 통계학과 그것을 체계적으로 경제분석에 응용한 계량경제학이
자리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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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계량경제학, 경제분석체계의 발전을 견인하다

계량경제학의 발전 양상은 눈부시고 역동적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이 개발되고 분석영역이 확장되

어왔다. 그런 발전에 힘입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오늘날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실효적 분석력과 예측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넘게 실증적 경제분석을 주도해온 계량경제학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큰 틀에서 경제분석체계의 발전과 통계학적 응용성의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런
맥락에서 거시계량경제학, 미시계량경제학, 금융계량경제학으로 나누어 통계학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
할을 했고 또 그것이 오늘날 계량경제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
다. 여기서는전체적인흐름과그흐름을구성하는큰줄기에주목한다.

3.2.1. 거시계량경제학(macroeconometrics) 초기 계량경제학의 주된 관심은 거시시계열 자료
를 이용하는 경제변동 분석과 예측이었다.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계량모형은 이론통계
학의 발전에 힘입어 체계화되면서 분석력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시대적으로 케인즈 경제학

이 50, 6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기 경제분석을 주도한 시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Epstein, 1987). 이 무

렵 Klein (1950), Klein와 Goldberger (1955) 등에 의해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이 만들어졌

고, 그같은성과에힘입어거시계량모형은경제분석과예측의중심분석틀로자리잡는다. 이과정에서

Fisher, Neyman, Pearson, Snedecor 등에 의해 주도된 수리통계학과 선형모형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

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모형의 식별이나 추정과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
통계적 이론에 부합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구조적 연립방정식 형태의 계량모형은 시계열자
료를이용하는경제분석체계에있어서획기적인진전이었다.

한편 70년대 후반 들어 시계열분석에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한다. Sargent와 Sims (1977),

Sims (1980) 등은경제이론에기반한구조모형에대해식별, 내·외생변수의구분, 기대형성등의측면에

서 자의적인 모형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비구조 예측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모형설정

과정에서 선험적(priori) 이론 또는 일정한 식별조건을 전제하는 구조모형과는 달리 축약형(reduced)모

형에 의거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비구조적 예측모형에 대한 통계학적
논의는 1920년대부터 있어왔다. Slutsky, Yule, Frisch 등은 선형정차방정식에 의거 확률충격의 파급과

정을 모형화함으로써 오늘날 시차변수의 가중평균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모형의 기초를 만들었
다. 그 후 Wold, Wiener, Kolmogorov, Kalman 등에 의해 초기 시계열모형에서 가정하였던 조건들이

많이완화되면서비구조적시계열모형은효과적인예측모형으로인식된다. 한편 Box와 Jenkins (1970)

등은 ARMA모형에 의거 시계열의 모형화, 추정, 문제점 점검(diagnostic checking), 예측 등 일련의 과

정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구조적 예측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의 연장
선에서 일변량 AR예측모형은 다변량 AR, 즉 VAR모형으로 확장되어 비구조적 예측모형에 있어서 하
나의 전기가 마련된다 (Sims, 1980). VAR모형에서는 내·외생변수의 구분이 없어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요구되는 식별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데다 다변량 ARMA모형의 추정에 요구되는 수리적 최적화와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분산분해, 충격반응 등을 통해 각종 경제적 충격과 이에 따른 경기

변동현상을효과적으로분석할수있어각종경제분석에폭넓게사용되게된다.

비구조적 시계열분석 모형은 통계이론적으로 또는 현실경제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기법의 발달이 급진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할 때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복잡한 모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예측불확실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도

입된 비현실적 가정도 완화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참고로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이론
과는비교적무관한것이어서통계학쪽에서기여할수있는부분이많아향후시계열분석이나비구조모
형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80년대 이후 관심이 높았던 단위근, 오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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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공적분 등과 관련된 논의를 좀더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하는 작업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Fuller,

1976; Engle과 Granger, 1987; Müller, 2008).

거시 시계열모형의 추정 또는 예측기법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조모형과 비구조모
형을 결합한 구조(structural)VAR, Calibration, 동태적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등이 그 중심에 있다 (Blanchard와 Quah, 1989; Fernandez-Villaverde,

2010; Schorfheide, 2013). 이들 모형의 공통점은 비구조적 시계열모형의 약점인 경제이론적 토대의 취
약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통계적 추정과 관련되는 기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 효용성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DSGE모형의 경우, 현재로서는 모형크기를 현

실경제에 부합하게 확장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실제 추정에서도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사항이 많아 (대

규모 구조모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발
전 가능성이나 각종 경제분석에의 적용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그 전망도 밝다. 기본적으로 이론에 충실

한 구조모형인데다 추정작업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획기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모수정보를 추출하는 추정법(베이지안 등)

으로모형을추정할경우그런기술적제약은충분히극복될것으로학계에서는보고있다.

3.2.2. 미시계량경제학(microeconometrics) 거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국민경제의 변동과 구조
분석에주력하던계량경제학은 70년대들어자료환경의변화와더불어그분석영역을확대한다. 가계조

사자료 등 다양한 미시자료들이 확충과, 그러한 대용량 미시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 컴퓨터 및 소프
트웨어의개발에힘입은미시계량분석이그것이다.

미시계량경제학의 발전과 성과는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학 내에서 그 적용사례가
크게 늘어난 점이다. 이는 과거 소비자 수요행태와 같은 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미시계량분석이 대규모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차원의 생산, 재무 관련 경제행위는 물론이고, 의료 보건, 노동, 산업조직 등

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그 분석력과 유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
을의미한다. 둘째는경제분석의차원을넘어여타인접사회과학에까지그적용범위가크게확대된점
이다. 가정학, 정치학, 사회학, 지리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 미시계량 분석체계가 폭넓게 적용되고 이로

써 이들 학문에 대한 경제학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70년대 이후

축적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이론을 검정할 수 있었던 점이다. 이론과 실증 간의 상호 교차
검정(feedback)을통해미시적기초(microfoundations)를다질수있었던것은큰성과였다. 이처럼미

시계량이 이론과 실증 사이의 간격을 줄여 경제분석의 힘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개별 경제

주제들의 경제적 특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미시자료가 많아진데다 거시계량과는 달리 모형설정에 있어

서뛰어난신축성을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이 무렵 미시계량에서 있었던 한 가지 큰 변화는 패널자료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같은 자료가 확보되면서 시계열과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형태의 계량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초기에는 주로 선형패널모형의 추정방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패널

자료의 시계열이 늘어나면서 추정방법도 병행하여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선형패널모형의 식별과 추정
을 제약하던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으며, 지금은 비선형패널모형,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제한적/시

차(limited/lagged) 종속변수모형등으로연구의외연이넓어지고있다 (Arellano, 2001; Bai, 2013).

패널모형 연구가 활발하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미시계량의 또 다른 성과는 limited-dependent 또

는 qualitative 변수와 관련된 연구이다 (Maddala, 1983).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는 횡단면 계량분석에

서 자주 직면하는 문제로서 종속변수가 정성적이거나(qualitative) 그 변동범위가 제한적인(limited in

the range)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의 계량분석에 대해서 Burr (1942), Goldberger (1964) 등의 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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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가 있었으나, 경제학계의 본격적인 후속연구는 70년대 중반 무렵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문제는

그런 변수들이 포함된 계량모형의 경우 통상적인 추정법(예: OLS, linear probability model 등)으로

서는 최적 추정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이야 이런 사실이 상식이지만, 60, 70년대만 하

더라도 다수의 경제논문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인식되지 못한 채 OLS 추정법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볼

때 격세지감이 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경제학과 계량경제학계의 인식이 70년대 들어 확

산되면서 새로운 추정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관련연구는 크게 i) truncated 모형, ii) censored 모형,

iii) endogenous dummy 모형으로 나누어지고 그 각각에 적용되는 추정법도 다르게 발전한다. probit,

tobit, logit 등의 추정법이 그것들이다 (Heckman, 1974; Hausman과 Wise, 1978; Amemiya, 1981;

McFadden, 1982).

한편 90년대 이후에도 미시계량 분야의 성과는 꾸준히 이어진다. 최근에는 미시계량 분야의 여러 기
법을 상호 접목시킴으로써 추정모형이 정치화되고 분석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다. 그 가
운데 통계학적 적용 또는 응용성이 기대되는 몇 연구 분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Hausman, 2001;

Amemiya, 2009).

첫째는 전통적으로 미시계량의 중심과제였고 지금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분석에 준모
수적/비모수적 모형을 적용하는 작업, 이산형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s), 패널모형을 응용하여

소비자들의 이질적 기호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는 모형의
신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규모 미시자료에 대한 점근적 분포이론을 적용하는 등의 측면에
서도많은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다른 한 분야는 변수내오차(errors in variables), 수단변수(instruments), 비선형성 등을 효과적으로

모형에 반영하여 좀더 심도있는 미시행태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이다.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Koenker와 Bassett, 1978)도 그 중 하나다. 또 지금까지는 거시계량의 분석도구였던 동태적 최적화모
형을 미시자료에 적용하는 작업도 같은 맥락에서 통계학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들 작업의 중

심에도역시대용량미시자료의확충과처리능력의향상과같은자료환경변화가자리하고있다.

3.2.3. 금융계량경제학(financial econometrics) 계량경제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 오늘날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단연코 금융계량경제학이다. 독자적인 연구영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지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지만, 다루어지는 주제는 포괄적이고 발전속도는 자못 놀라운 데가 있다 (Bollerslev, 2001;

Chang 등, 2013).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불과 20, 30년 전인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예측과

효율성 검정,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등에 관련된 실증분석들은 대개 통상적인 최소자승
법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사반세기 동안 IT 발전에 힘입어 복잡한 수익구조를 갖
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다량 출현하는 등 금융행태는 빠르게 복잡다기화 되어왔다. 한편 실시간으로

관찰되는 고빈도 거래자료가 축적되면서 복잡한 금융행태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정교한 추정기법이
요구되었고 그러한 연구환경에 힘입어 계량금융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더욱이 그러한 성과는
대학사회의 학문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회사의 재무 투자 위험 관리업무 등에 폭넓게 적용되면서 학
계와업계는상호성과를주고받으며금융계량의학문적발전을촉진하였다 (Pagan, 1996).

금융계량의 발전은 크게 두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금융변수들의 변동성(volatility)을 분석하는

ARCH모형 및 그 관련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GMM과 같은 신축적인 모형 접근이다. 이와 관련된
단편적인 연구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이고 선구적인 연구는 Engle (1982)과 Hansen (1982)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Engle의 ARCH모형 논문과 Hansen의 GMM 논문이 공교롭
게도 Econometrica 같은 호에 실린 것이다. 이때가 1982년인데, 학계는 이들 연구의 엄청난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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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한 탓인지 후속연구나 실증분석에서의 적용은 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ARCH와 GMM이

금융 재무 분야의 시계열분석에 활발히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이후 큰 흐

름에서 금융계량의 연구는 i) 확률적 변동성에 의거, 금융변수들의 행태를 규명하는 ARCH모형과 ii)

관찰된자료에대해특정분포를가정하지않고신축적으로접근하는 GMM모형으로진행된다.

금융변수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찍 Mandelbrot (1963), Fama (1965)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ARCH

(Engle, 1982), GARCH (Bollerslev, 1986) 등의진일보한추정법이개발되면서좀더명확한이해를할

수있게되었다. 90년대들어서는지속성이강한변동성, 금융상품간또는시장간의파급과상호연관성,

비대칭성이나 레버리지 효과 등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이 나왔다. 이론적으로도 MLE, Quasi -MLE, 베

이지안등의추정법을이용하여금융변동의확률적속성을규명하는등큰발전을보게된다. 물론그런
성과에도불구하고금융거래가한층복잡다기화되면서초고빈도, 장기기억(long memory), 분포의꼬리

가두터운(heavy tails) 자료를적절히모형화하고확장하는등의작업은과제로남아있다.

한편 GMM은 ARCH모형과는다른각도에서지난 20여년동안금융자산가치평가와같은금융계량분

야의 분석을 이끌었다. GMM 추정법은 관찰자료에 대하여 특정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모수를추정할수있는데다그추정량은추정통계량에요구되는통상적인요건(consistency, asymptoti-

cal normality 등)을 충족한다. 따라서 MLE 추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 표본수는 많지만 자

료의 분포를 알 수 없어 모수적 접근을 할 수 없는) 자료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변수의 volatility clustering 분석, 간접추론(indirect inference), EMM(efficient methods of mo-

ments) 등으로 확장되면서 금융 재무 쪽 실증분석에서의 응용력을 넓히고 있다. 그와 동시에 실제 추
정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최적 수단변수의 선택, 적률값(moments)을 계산하는 수치적

시뮬레이션 기법에서의 발전이 병행됨으로써 앞으로 금융계량에서 GMM의 유용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

이다. 결론적으로향후금융계량은그어느분야보다통계적기법의개발과응용또는적용이크게기대
되는분야라고할수있다.

3.3. 분석체계의 발전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지만, 지난 반세기가 좀 더 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제학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
다. 이론 실증 응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분석체계는 정치화되고 그 대상도 크
게넓어졌다. 앞절에서살펴본것처럼, 큰틀에서그성과의절대적인부분은계량경제학의몫으로돌려
져야 마땅하다. 통계적 추론이론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이 경제학 전반에 걸쳐 분석체계의 발전을 견인했

다는의미다. 이하에서는그간의경제분석에서찾아볼수있는몇가지주요흐름과그것이통계학적응
용성에시사하는바를정리한다.

첫째, 이론 분야 연구의 쇠퇴와 응용 및 계량 실증분석의 성황이다 (Kim 등, 2006). 1970년 이후 주요

경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영역별로 그 흥망성쇠가 뚜렷하다. 계량(수리통계 포함), 금

융 분야 논문이 전체 논문의 20–23%를 차지함으로써 꾸준한 인기를 구가해온 반면 70, 80년대에는 전

체 논문의 18, 17%나 차지하던 이론경제학 분야 논문은 90년대 들어서는 그 절반 수준인 9%에 그쳤다.

한편 이론과 실증 논문의 역전현상은 더욱 인상적이다.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론 논문이 77%, 실증

논문은 13%에 불과해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론 쪽에 가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이 되면 그 비
율에 있어서 실증은 60%로 급등하는 반면 이론은 11%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는 최근에도 이어
졌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분석의 흐름은 이론에서 응용, 방법론으로, 또 그것을 실제 자료
에적용한실증분석쪽으로중심이옮겨져가고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상

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향후 흐름까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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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흐름의 배경에 통계학적 응용성이 확대되면서 계량경제학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
다. 문제는 그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이론분야 연구활
동의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도 흥미롭다. 좀 단순하게 지금의 (특히 글로벌 금융위

기이후의)경제상황을명쾌하게풀어내는획기적인분석체계가등장하지않는한경제학은폭증하는대

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계량경제적 방법론에 의존하는 응용, 실증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는 것
은 어렵지 않다. 한편에서는 경제분석이 그런 흐름에 과잉 경도될 경우 자칫 통계자료와 컴퓨터에 포획
됨으로써궁극적으로그정체성을상실할지도모른다고걱정하는시각도많다.

둘째, 첫째 사례와 유사한 현상이 계량경제학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즉 이론계량경제학과 실증계량

경제학의 괴리 문제이다 (Heckman, 2001; Amemiya, 2009). 그런 현상은 통계학에서도 관찰된다. 이

론통계학과 응용(실증)통계학의 괴리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반세기 넘게 경제학의 발전을 주도해온 계

량경제학은 그 자체로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리통계학에서의 새로운 이론과 날로 풍부해지는

가용 통계자료는 계량경제학의 발전을 견인하는 두 축이었다. 그런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계량경제학
은 이론적으로 강해지고 실증적으로 적용방법과 대상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론계량과
실증계량 간의 그런 선순환적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실증경제 분석체계로서

계량경제학은 경제현상에 관한 적실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수 있을 때에 그 유용성을 인정받는다는 점
에서 최근의 그런 양상은 향후 계량경제학의 유용성은 물론이고 실증경제분석의 방향성과 통계학의 역
할을가늠해보는중요한단초를제공하고있다.

지금까지 계량경제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온 것은 수리통계학이었다. 당연히 계량경제학자들은 수리

통계학에의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올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날 계량경제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누가뭐라해도계량경제학은수리통계학에많은빚을져왔고지금도그관계
는 지속적이다. 그 결과 고급확률론과 추정이론을 토대로 초기의 계량분석에 노정되어 있던 다수의 불
분명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론의 활발한 전파와 공
유를통해경제분석체계는깊이와폭을확대할수있었다.

다른 분야 학문의 방법과 아이디어를 발전적으로 차용하여 경제학의 분석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고 그것의 잠재력 또한 큰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은 반드시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들면, 통계적방법론과통계학자적관점또는정서(mind)를무비판적으로수용함에따르는위험성

이다. 통계학은 기본적으로 표본이론에 의거 자료를 설명하고 그 특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
한다. 경제현상또는변수간체계적인인과관계를설명하고자하는경제학과는그속성이다른것이다.

계량경제분석이 통계학적 정서에 과잉 의존하는 예를 보자. 경제적 직관을 토대로 현실 경제에 부합하
는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는 대신 분석의 편의상 통계량에 i.i.d. 등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거나, 모집단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한 가정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어떤 통계적 현상에 대해 i.i.d.를 가정하는 일이

통계학자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경제분석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통상적 중심극한
정리가적용될수있는시계열자료인지를확인하는 I(0) 검정이다. 이경우, 점근적으로정확한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I(0) 검정과 관련된 시계열 자료분석에 비
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Müller, 2008). 이러한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이론적 차원에서 또는 모형

자체로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증분석에서 그러한 가정을 도입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따를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증경제학자들은 이론학자들에 비해 분석결과에 대해 (분석모형의 정치성 또는 가정의

적절성보다는) 경제주체들의 동의와 이해를 쉽게 끌어낼 수 있는 투명성(transparency)이나 단순

성(simplicity)에 입각해 문제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분석관행에 익숙해지면 정교한 통계적 추
정법 또는 그 이론에 대한 이해도(literacy)는 낮아지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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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론계량경제학자들은 점점 통계적 이론에 몰입하며 현실성 부족한 모형을 만들게 되고 실

증계량경제학자들은 그런 모형에 등을 돌리게 됨으로써 계량이론과 실증계량의 괴리현상은 확대되는 것
이다.

그런 괴리현상에 대해 Heckman (2001), Amemiya (2009) 같은 학자들은 의미 있는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의 연구관행처럼 이론통계학이 계속해서 이론계량경제의 주된 연구자원으로 작용한다면 계량경제
학은 경제분석과는 무관한 통계학의 한 영역(branch of statistics)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통계학의 학문적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량경제학이 좀더 경제현상의 본질에 부합하는 통계적 추론

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통계학의 입장에서는 경제분석에
있어서 그 응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좀더 자료에 기반한 통계적 기법 또는 접근이 요구됨을 인지할 필요
가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계량경제학의 발전 측면에서 통계학적 응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한 가지 변화를 추가적

으로 정리한다. 그것은 과거 계량경제학의 주류에서 비켜나 있던 준모수적/비모수적, 베이지안 등의 접

근에 대한 관심의 증대다 (Golan, 2007).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

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료환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계량경제학의
환경과관련하여좀더언급하고자한다.

4.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과제

오늘날 경제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면서 변동구조가 복잡다기화 되고 있다. 경제학이

그런 경제변동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고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
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계

량경제학으로 관점을 좁혀보면 상황은 더 만만치 않다. 그 동안은 이론통계학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
실증분석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왔지만, 지금은 그런 위상이 뭔가 불안해지는 느낌이다. 급변하는

경제현상을따라가기에는방법론의진보가너무느리고정체되어있다는비판이있는가하면, 새로운방

법론의 개발 또는 응용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상황만큼이나 관점이나 비판도 다양
하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최근 경제환경을 토대로 향후 경제분석의 중심과제와 흐름, 나아

가그것에대한통계학적응용성을모색한다.

4.1. 변화하는 연구환경과 가능성

경제분석체계는 경제환경의 산물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환경변화와 더불어 진

화한다는말이다. 앞으로는어떻게될것인가? 지금까지그래왔던것처럼분석체계의발전적진화는계
속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또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시점인가?

이들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계량경제학의 발전을 견인해온,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요인, 힘또는질서, 환경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첫째는 새로운 경제이론 또는 새로운 관점, 방법론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경제현상을 보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관점은 필연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되
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해석과 적용방법이 등장하며 경제분석은 생명력을 확보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70년대후반등장한합리적기대이론이그이후거시계량분석을얼마나풍성하게했는가를생각해보라!

또거시변수들간의장기적변동관계나가성회귀현상을설명하는과정에서나온단위근, 공적분관련연
구가 시계열분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음도 주지의 사실 아닌가? 지난 반세기 동안 계량경제

학의발전은이처럼늘새로운관점, 새로운이론을현실경제에적용하려는노력을통해이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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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가? 계량경제학자들은 지난 날 합리적 기대 이론이 등장했을 때처럼 몰입하며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새로운 과제와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이론은 정체되어 그런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앞절에서 살펴본 바 90년대 이후 이론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낮
아지고 있는 것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좀 성급한 것 같지만, 최근의 그런 상
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량경제학 나아가 경제학의 위기를 언급하기도 한다. 위기를 언급할 정도는 아

니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금융 환경변화와 인터넷, SNS을 통한 새로운 경제활동의 확산 등

변화하는경제질서와변동구조를적실하게풀어낼방법을찾아야하는시점임은분명해보인다.

둘째는 통계학에 대한 기대와 그 응용성이다. 그 동안 계량경제학이 경제학의 발전을 견인해온 것처럼
통계학은 계량경제학 발전의 추동력이 되어왔다. 지금은 통계학의 추론체계에서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오늘날 경제현상이 기존의 통계학 또는 계량경제 분석력을 넘

어너무빠르게진화하고있다는현실을탓하는목소리도있다. 그러나많은새로운이론이그런막다른
상황에서 등장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자. 새로운 경제현상과 변동질서를 설명하는 새로운 통계적 추

론 또는 분포이론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추정법이 아니더라도 전통
적인 모수통계학을 넘어 준모수/비모수 추정법, 베이지안, 부트스트랩(bootstrap) 등 아직도 경제분석

에의 적용 또는 응용가능성이 열려있는 통계적 방법론은 많다. 이들 방법론은 가용자료의 확충과 대용

량 고속컴퓨터의 등장으로 그 활용도나 실증분석에서의 응용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계
량경제학의구원투수가될가능성은충분하다.

셋째는 가용자료의 확대와 컴퓨터 및 알고리즘의 발전이다.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화 되는 가운데 그런
경제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자료의 축적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 총량(aggregated) 거시경

제변수 중심의 자료에서 지금은 다양한 개별 경제단위의 미시자료가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지난 20여년 동안 IT 발전에 힘입어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용량과 처리속도는 획기

적으로 향상되어왔다. 예를 들어, 고빈도 금융자료의 확대로 계량금융이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기 시작

했고, 패널자료가 미시계량의 발전을 견인한 것처럼 그러한 자료환경은 향후 계량경제학의 발전을 견인
하는중심축이될것이다.

이상의 이러한 요소들이 독자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계량경제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향후에도 그런 흐
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계량분석체계

가어떤대안적접근을할런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리는대목도있다. 그러나그흐름자체가흔들릴
것으로 보는 관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튼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경제행태의 복잡화와 변동성(불확실

성) 증대로 분석모형의 복잡화와 대형화, 또는 정교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일 것이다. 그런 작업에 필요
한통계자료의축적이나처리능력은빠르게향상되고있음을점을감안할때, 결국향후경제분석체계의
발전, 또는 그 속도는 통계학 쪽에서 얼마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아니

면동력을잃고정체될수도있다는말이다.

4.2. 향후 계량경제학의 중심과제와 관심 분야

예나 지금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어렵다.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경제학 또는 계량경제학의 향후 중심과제나 관심 분야를 전망해보는 작업은 더더욱 그렇다. 그
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가까운 미래라 하더라도 환경이든 학문이든 그 변화 속도는 기존의 경험적 지
식을 뛰어넘어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제는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계량경

제학에서다루어질, 그리고계량분석의중심동력인통계학의과제와관심분야를정리할때가되었다.

첫째는 IT의발전과그적용, 그것을통한자료의확장성이다. 여기서 IT는 단순히자료처리속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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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료 수집과 저장 등과 관련된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발전속도가

하도 놀라워 그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향후 실증적 경제분석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처리속도의 향상과 효과적인 수치계산 알고리즘 또는 시뮬레이션 기법의 개발로 과거에는

상상에 그쳤던 복잡한 모형의 추정이 현실화되었거나 현실화되고 있다. general-to-specific 접근, 베이

지안, 부트스트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분야는 앞으로의 계량분석이 미시 거시 자료의 구분이나
시계열, 공간 자료의 구분을 넘어 무정형적인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
라는 점에서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자료처리 속도의 향상이 계량분석에 많은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지만, 이제는 자료수집과 저장 기술의 향상이 향후 계량경제학에 더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

는 관점이 중요하다. 모형을 더 크게 하고 더 빠르게 추정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고빈도 실시

간 자료의 축적에 힘입어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의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퍼마켓의

스캔너 자료나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자료의 도움으로 소비자 선택과 같은 실증적 미시계량경제학이 발

전하고초고빈도대용량자료의도움으로금융계량이핵심영역으로등장하고있는것이바로그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도 그렇다 (Lee와 Hwang, 2014). 결국 자료의 축적과 처리능력이
향후 계량경제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고 그 열쇠를 통계학이 쥐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Fehr와 Rangel,

2011).

둘째, 그러한 IT 및자료환경변화는자연스레금융계량경제, 좀더일반적인명칭인실증금융(empirical

finance)의 등장과 만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지난 사반세기 동안 장

족의 발전을 보인 금융계량은 향후 상당 기간에 걸쳐 금융, 특히 자산가격 평가, 포트폴리오 배분, 위험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의 미시구조와 유동성, 수익률 변동

성 평가 등에 있어서도 강력한 분석체계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계량기법의 유용성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베이지안과 같은 자료기반 추정법의 적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환
경은 금융공학이나 data-mining 쪽으로 융합되어 금융행태 분석을 다양화하고 심층화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인공신경망이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는 일찍 Hornik 등 (1989) 등에 의해 그
가능성이 모색된 바 있으나, 주류 경제학에서는 과적합(overfitting) 등의 문제점을 들어 비판적인 관점
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계량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기술
적, 또는 통계적 문제가 보완 내지 해결된다면 인공신경망은 금융계량 또는 위기예측의 새로운 분야가

될것이다.

셋째는 계량모형의 예측력을 높이는 기법과 방법론의 모색이다. 경제분석에 있어서 예측은 예나 지금이

나그의미와중요성은변함이없다. 계량경제학자들은다양한형태의구조적, 비구조적모형또는이들
모형의 융합 등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과거에는 주로 거시계량에서 대규모 구조모형
을이용하는접근이대세였으나, 최근들어서는금융계량, 미시계량쪽에서도예측문제를적극적으로다
루고 있다. 경제변동이 점점 복잡해지며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비례해서 정확한 예측의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계량경제학에서 예측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발전할지
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학자들은 경제변수의 동태성을 중시하는 금융 거시 분
야가 그 흐름의 중심이 될 것이며 다루게 될 과제에 있어서도 (실증)금융과 거시(계량)는 맞물리면서 서

로를 견인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 쪽에서는 장기 자산수익률 예측성 또는 제반 금

융변수들의지속성, 변동성과같은영역에서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거시경제쪽에서는연립방

정식, VAR과같은구조, 비구조예측모형을넘어새로운경기지표의개발과적용, regime-switching 모

형등새로운통계적추정법을적용하는방법을찾고있다. 향후에도이들두영역에서의예측력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한 흐름은 가용자료의 확충과 IT 발전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또 그
러한변화가통계적방법론또는그응용성과상생적으로접목이된다면그속도는빨라질것이다.



Economic Phenomena, Economic Analysis, and Its Statistical Applicability 1087

4.3. 새로운 현상, 새로운 접근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은 계량경제학의 관점에서 경제분석체계의 흐름과 과제, 향후 방향을 정리한 것

이다. 그 바탕에는 신고전학파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학의 분석체계가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문제를 풀어
내는 효과적인 분석틀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런가? 결코 아니라고는 않겠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미처보지못했던현상과세계를볼수있다.

주류 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명제는 (일반)균형의 존재와 그 안정성이다 (Friedman, 2011).

또 동질적, 대표적(representative) 경제주체의 합리적 최적화와 효율성 추구가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
에있다. 사실지금껏큰틀에서여타사회과학을압도해온경제학의강력한설명력은그러한명제를토
대로해서만들어진명료한논리체계에힘입은바크다.

경제현상이 빠르게 복잡한 형태와 구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그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급변하는 그런 환경변화를 지금의 경제분석
체계가 계속해서 실효적으로 분석해낼 것이라는 주장이 (적어도 경제학계 내에서는) 우세하지만, 새로

운 관점에서 분석의 틀을 바꾸거나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경우가 복잡계 경제

학 또는 경제물리학(econophysics)이 보는 관점이다 (Complex System Network, 2006). 이에 대한 주

류 경제학계의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쪽의 주장을 적절히 고려할
경우경제분석의지평은확대되고내용도풍성해질것이라는경제학계의기대가있는것은사실이다.

복잡계 경제학자 또는 경제물리학자들은 기존의 경제분석체계로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경제현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 물리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인간의 다양한 사고와 판단이 개입되는 경제현상을 자연현상

또는 물리현상으로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을 되짚어보면 그런 접근에 많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은 IT와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자료

는 물론이고 일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자료까지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저장됨

으로써 자세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런 통계자료에 의한 미시적 분석결과는 동질
적인 경제주체들과 균형,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기존 경제학에서의 예측과는 달리 개별 경제주체들

의 경제행위는 이질적이고 또 균형을 이루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제변수들이
정규분포가 아닌 이형분포, 예를 들면, 거듭제곱분포(power-law distribution)를 따르고 있는 것도 흥미

롭다. 가령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이 (분포의 꼬리가 비대해지는) 거듭제곱분포를 따르게 되면 주가는 정

규분포에비해변동폭이커질확률이상대적으로높아진다. 이는주가의폭락또는금융위기, 시장의붕

괴등아주예외적인현상들이예상보다훨씬자주일어나고또예측가능함을의미한다. 이와유사한현

상은 증권, 외환 시장 뿐만 아니라 지질학, 정보통신, 사회학 등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현상에서 발견된

다. 지진의강도와횟수, 세포분열, 인터넷을통해전송되는파일의크기, www 상에서의웹페이지들사

이의연결선(hyperlink) 수, SNS 네트워크구조등그예는신기할정도로많다 (Buchanan, 2013).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기존 경제분석체제의 분석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들을 복잡계 현상으로 인식
하고 물리적으로 접근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거품이나 금융시장의 폭락 같은 극단적인 현상
도 따지고 보면 이들과 유사한 속성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복잡계 학자들의 주장처럼 카오스
적 접근이나 비선형동학과 같은 일견 우아하게 보이는 물리이론을 경제분석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결코아니다. 다만위에서든몇가지예는앞으로우리가경제현상을어떻게인식하고어떻게문제를풀

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현상과

물리현상 또는 자연현상은 어떻게 관련되며 경제분석에 그런 자연과학적 물리적 분석방법을 어떻게 어
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경제현상이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단순함(질

서)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균형은 항상 존재하고 안정적인가?, 경제와 시장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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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하이예크(Hayek)적 자생질서가 존재하는가? 컴퓨터와 시뮬레이션에 매몰되어

현상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질문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통찰력을 얻어야 한다

는것이다.

경제학자들, 아니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오늘날 경제현상은 너무나 복잡해 보인다. 그런 복잡함의 본질
적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 경제학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면

복잡계 경제학 또는 경제물리학의 접근은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환기적 상
황에서 통계학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경제현상에 대한 복잡계 또는 경제물리적 접근을 통계학
이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 계량경제학을 지렛대로 삼아 실증적 경제분석을 뒷받침해

온통계학의지향점은어디로향해야할것인가?

5. 맺음말

지금까지지난반세기동안있었던경제분석체계의발전과진화내역, 그리고향후과제를계량경제학을
중심으로 살폈다. 논의의 대상 기간이 짧지 않은데다 내용 또한 포괄적이어서 개별 주제를 자세히 다룰
수 없었거니와 그럴 계획도 없었다. 다만 전체적 흐름을 통해 무엇이 날줄이고 무엇이 씨줄인지를 정리

하고그로부터오늘날경제학이안고있는과제에대해통계학의응용성을모색해보는것이이리뷰논문
의목적이었다.

경제학은 실증적, 실천적 속성이 강한 탓에 현실 경제에 뿌리 내리고 발전 진화하기 마련이다. 환경이

너무척박하면뿌리내리거나생육하기힘들고, 그렇다고너무기름져도뿌리는썩고자라지못한다. 오

히려 약간은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이 생명력이 강하듯 경제분석체계도 그와 비슷한 데가 있다.

그런점에서오늘날경제환경은향후경제분석체계의발전양상과그방향성에대해많은시사점을던지
고있다.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는 참으로 전방위적이고 역동적이다. 그 이유야 인간의 경제적 사고와 행위가 날
이갈수록복잡다기해진데있겠지만, 그러한변화가인터넷, IT 발달과같은과학기술에의해뒷받침되

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경제활동,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

다. 이는 지금껏 경제학이 분석대상으로 삼아온 경제현상이 좀더 복잡한 구조와 형태로 진화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출현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현상을 경제학의 학문적 환경에 비유하면 이

런저런영양분(연구과제)이넘쳐흐르건만소화흡수력(분석력)은한정되어있어영양과잉으로그체질이
점차허약해지고있는상황으로비춰진다.

주류 경제학의 제반 가정과 논리체계는 경제현상이 가역적이면서 예측가능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

는 ‘닫힌 시스템(closed system)’임을 상정하고 있다.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현상이 그처럼
닫힌 시스템 안에서 단지 변수가 많아지고 움직임이 한층 복잡해진(complicated) 것이라면 기존의 경

제분석체계는 (확장되는 통계자료와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힘입어) 계속해서 변동구조와 질서를 실효적
으로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비가역적인 ‘열린 시스템(open sys-

tem)’에서의 복잡성(complexity)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라면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

서우리는오늘날경제현상의본질적특성을이해하고, 나아가지난날계량경제학의중심축이되어실증

경제분석을뒷받침해온통계학의새로운가능성을찾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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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상과 경제분석, 그리고 통계학적 응용성

- 계량경제학의 발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

김치호a,1

a숭실대학교 경제학과

(2015년 7월 16일 접수, 2015년 9월 6일 수정, 2015년 10월 18일 채택)

요 약

이 리뷰논문은 경제분석체계의 발전과정을 계량경제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최근 경제현상의
통계학적 응용성을 모색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학의 분석체계는 발전을 거듭하며 현실 경제문제를 실효

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왔다. 그 중심에 이론통계학의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계량경제학의 절대적인 기여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IT발전, 인터넷과 SNS의 확산 등으로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의 새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현상의 복잡다기화와 변동성 증대에 비례하여 분석체계도 정치화되며 발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적실하게 분석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류 경제학의 패러

다임을넘어복잡계, 경제물리학과같은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는데, 이 또한통계

학에게는도전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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